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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가격공개 문제점 “폭주”
사이트 다운에 실제 판매가격과 상이 … 정확한 원인규명 못해

정부의 석유제품 가격인하 프로젝트 1호인 주유소 가격공개사이트가 개통 첫 날 이곳저곳에서 문제점을 드

러냈다.

예상하지 못한 접속공세에 사이트가 다운되는가 하면 비교기능이 아직 완비되지 못했고 사이트에 표시된 가

격과 실제가격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오는 등 아직 운용능력이 정부의 의욕을 따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4월15일 공개된 주유소 종합정보 제공시스템(www.opinet)은 오전 9시 개통 직후 몰려드는 네티즌들의 접속

시도를 견디지 못하고 다운됐다.

운용을 맡고 있는 석유공사는 “공사의 사이트가 분당 최대 70만명이 접속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개통 직후 

동시에 30만명이 접속하면서 사이트가 다운됐다”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KT에 의뢰해 긴급 시스템 복구에 나섰으나 네티즌들의 접속시도가 계속 불어나면서 이후에도 

접속이 어려운 형편이며 심지어 공사 내부의 시스템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직원들이 업무에 어려움을 겪었

다.

사이트에 표시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기도 동두천시 한 주유소는 공개사이트에 휘발유 가격이 경기북부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리터당 1539원으

로 표시됐으나 실제는 1699원에 판매했으며 인근 다른 한 주유소도 역시 공개사이트에는 휘발유 1579원이라고 

게시돼 있었으나 실제는 2개월 전부터 1679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차이를 지식경제부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정확한 원인을 아직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주유소에서 카드 결제 때 사용되는 단말기의 가격 세팅이 잘못돼 잘못된 가격이 공시될 수 있고 소비

자들이 할인이 되는 각종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서비스 등을 이용해 싸게 결제해도 일반 판매가격과 다른 가격

이 올라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가격 정보는 신용카드 결제 등에 사용되는 금융 부가가치 통신망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라며 “올라온 가격을 검증하는 시스템도 함께 가동하고 있으며 원인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나 석유공사는 사이트에 접속하려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불어나면서 우선은 사이트의 안정적인 

운영에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4/15>


